
유학을 위해 미국에 처음 도착하여 머무른 곳은 모텔이었다.
가격이 하도 싸서 한국에서 국제전화로 예약을 하고 갔지만 학
교로부터 꽤 떨어져 있었고 많은 짐이 있는데다가 임신 6개월
의 아내를 동반하고 있던 나로서는 어떻게 헤쳐 나아가야 할지
막막하였다.  대뜸 전화번호 책을 뒤져서 김씨 성을 가진 사람
을 찾았다. 4만 명의 시골 도시 학교에 서너 명의 김씨가 눈에
띠었고 나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화를 걸어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마침 유학생 가족이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데
려갔고 방이 하나 있는 집에서 그 집 식구와 함께 3일을 지냈
다. 그 동안 아파트 계약도 도와주고 전화, 은행 계좌, 필요한
도구, 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여 주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박사 자격시험을 한번 실패하고 마지
막 시험을 4일 앞둔 그 선배로서는 매우 귀한 시기에 내가 도

움을 청하였던 것이다. 만일 당시 시험에서 다시 낙방을 하면 한국으로 쫓겨날 판이었다. 그럼에도 많은 시간
을 내어서 따뜻하게 배려를 하여 주었던 것이다. 후에 집사람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30여 분간
가야 하는 병원에도 수시로 데려다 주곤 하였다. 나는 너무도 많은 신세를 지은 것 같아 고마움을 표하고자
하였으나 이내 사양하시고는 후에 후배들이 오면 받은 것만큼 베풀어주면 된다고 하였다. 나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 일로 시작된 유학 생활로 나는 무척이나 내가 졸업한 대학을 좋아하게 되
었다. 교수님이 우수해서도 아니오 연구 시설이 좋아서도 아니오 훌륭한 도서관이 있어서도 아니오 단지 좋은
사람을 만나 생활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학교에 대한 애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또 지속
되고 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귀국 직후
돈 한푼 없는 나에게 저금통장 깨서 후배 교수의 전세방 하나를 얻는 일을 도와 주셨던 은퇴한 교수님이 계셨
기 때문이다. 그 교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의 교수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처럼 손쉽게 융
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에 더욱 고마움을 느꼈고 그 교수님 또한 감사의 마음을 사양하시고 후배
교수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라는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셨다. 그 분을 만날 수 있었기에 나
는 지금의 직장을 사랑할 수 있었다.
조그만 나눔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커다란 나눔이었고 그것이 내가 있었던 곳 그리
고 지금 있는 이곳을 사랑하게 된 이유이다. 작년 11월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를 위하여 골수를 기증하게 되었
을 때 나는 위의 두 사람의 나눔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을 일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내 몸의 일부, 조그만 부분을 내놓아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 여간 기쁜 일이 아니었다. 유학 시절
의 선배로부터 받았던 나눔, 은퇴하신 선배 교수님으로 받았던 나눔보다도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받는 것보다도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며 주변의 이웃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지 또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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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수있는기쁨을누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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